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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망직업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선정된 유망직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합리적인 직

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지원과정이 일반과정에 비해 수강료의 부담이 없고, 교육

내용의 충실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과정에서 경쟁을 통하여 취업의지가 높은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과정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여 교육생의 집중도와 

만족도, 취업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는 점, 직무소양 및 취업대비 교육의 의무화, 취업상담을 통한 직업설계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지원 체제도 작용한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의 선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의 설계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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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upport women with career breaks to re-enter the labor market, it is not only 

necessary to discover and select promising jobs, but also to provide objective and accurate job 

information on selected promising jobs so that women with career breaks can make reasonable 

career choices. need arises.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support course has no 

burden of tuition compared to the general course, and because the quality of education is high, 

it is possible to select trainees with a high willingness to find employment through competition in 

the recruitment proc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upport process secures relatively high-quality 

programs and instructors, increasing trainees' concentration,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find a 

job. Job liter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education are obligatory, job design support through 

job counseling, and continuous follow-up support. The system also works. Accordingly, if systematic 

and continuous development and support are mad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romising 

occupations for women with career breaks and design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t is 

expected that women with career breaks will be more active in their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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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를 전망했던 미래학자들은 국가발전과 경쟁

력의 핵심요소로 오랫동안 평가절하 되어 왔던 ‘인적자

원으로서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하여 왔다[1-3].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인구성장률의 감소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더 이상 

예전 수준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몇십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접근은 크게 변화 하였다. 초기에는 여성의 자아

실현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나 이제는 사

회·국가적요구나 필요의 관점에서 여성인적자원을 접

근하고 있다[4,5].

2008년 6월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

진법」에 의하면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

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

망하는 여성’을 말한다(제2조)[6].

이지연 외(1998)의 연구에 의하면[7] 여성이 직업경

력을 추구하는 유형을 ① 경력차단형, ②경력탄력형, ③ 

직업중심형, ④ 비전환형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여성의 경력유형은 여성이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 자녀성장과 같은 생애사건과 관

련하여 여성이 직업과 관련하여 선택하는 유형을 말한

다. 첫째, 경력차단형은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업활동이 차단되는 유형이다.둘째, 경력탄력형은 여

성이 결혼, 자녀출산 및 양육, 자녀성장 등의 변수로 직

업생활을 중단했다가 다시 직업활동을 재개하는 유형

인데 직업에 복귀하는 시기와 직업복귀에 따른 재교육

을 받는 여부에 따라 다시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직업중심형은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와 상관없

이 직업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유형이다. 넷째, 비전환형

은 자신의 직업생활 경력을 계획하지 않는 유형으로 이

러한 여성의 직업경력유형의 구분은 생애주기가 여성

의 직업경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남성

과는 달리 여성들은 생애주기 속에서 직업과 관련된 선

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8,9].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동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현실에서 특히나 고학

력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여성인적자원개발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된다[10]. 

  

2. 본론

교통의 중심지이고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광역시

에서 미래지향적인 서비스산업으로써 컨택센터를 설립

하려는 시도는 지역의 노동시장(특히 여성노동시장)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컨택센터는 과거의 단순

한 전화교환사업이 아닌 거대한 서비스시장으로서 수

십개의 중소기업의 매출을 넘는 기업이며, 이에 따른 

인적자원의 상당한 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고학력층의 여성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교통입지도도 

좋아 접근성이 높아 대형규모의 컨택센터를 설립하기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대형 컨택센터가 

유치되는 막바지 단계라는 지역소식은 여성구직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

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직무능력을 갖춘 여성

인적자원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과거와는 다

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평생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자신

의 적성과 진로를 재고하게 됨으로써 평생 동안 한 직

장에 몸을 담아야 한다는 종신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

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직종들이 계속 나타나고, 넘쳐

나는 직업정보로 인하여 개인이 현명한 직업선택을 하

는데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업의 종류, 직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직무분

석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인력인 취업설계사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설계사의 주요 역할은 직업

에 대한 세밀한 분석, 정보수집, 그리고 직업에 대한 미

래전망 등에 대한 상담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직으로 비 

여성에게로 비교적 ㅇ교적 적절한 분야이다.또한 남성

의 경우 결혼과 출산의 경험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통

적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모성의 역할과 같은 성역

할이 기대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과직

장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체로 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

며 자녀들에 대한 집중적인 양육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을 때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재취업 시에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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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종 등 기존 직종에서 하향 이동하는 특성을 보

인다. 이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들은 단절적이고 불안정

한 노동경험을 하게 되고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이고 취

약한 지위에 놓인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들의 결혼, 임

신,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들이 이들의 출생코

호트나 학력수준과는 관계없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2-4].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여성들은 대체로 생계비나 

자녀교육비 등을 벌기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에 자아실현이나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욕구), 노후자금 마련 등으로 나

타났다[5-7].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내재된 인적자

원을 활용하기 적합한 직종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직업적 수요나 향후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

는 데에도 한계를 보인다. 아울러 직업정보 취득을 위

한 사회적 지원 경로도 취약한 상태에서 극히 개인적, 

제한적, 간접적 맥락에서 직업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다수의 직업교육 및 훈

련에 참여하면서도 재취업에 이르지 못한 채 진로탐색

에 혼란을 느끼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8].

연령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

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경력단절 여성들 중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특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비

교적 일찍 재진입하고, 연령이높아질수록 늦어진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일정 기간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저하

되고 직업의식이 약화되어 훈련성과가 취업으로 연결

되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은 공공훈련기관

과 전문직업훈련시설을 비롯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여성발전센터, 복지관,평생교육원과 같은 대

학부설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훈

련기관은 주로 20대 성인을, 직업훈련시설에서는 20대 

남성과 20~30대 여성을 주 훈련대상 집단으로 삼고 있

어서 실제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

율이 높지 않다.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낮은 원인은 대부

분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노동시장의 수요 문제와 

취업실적을고려하여 남성위주의 훈련직종을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저학력집단 중심의 훈련과 취업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훈련기회에서 소외되거나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은 선발과정에서부터 배제되

거나 직업훈련 기회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고, 소수 

훈련직종이나 창업직종에 몰리면서 훈련과 취업 과정

에서 경쟁과 마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8].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을 주로 맡고 있는 

기관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여성발전센

터와 같은 여성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이들 기관은 

30~40대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중

에서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직업

훈련과정의 비율,취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보유, 취

업상담 및 보육시설, 서비스 면에서 전문성이 강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하

는 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운영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준 또한 한정되어 다양한 능력과 요구를 가

진 여성들에게 적합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요

인도 지적된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

그램들은 주로 30대와 40대를 대상으로 돌봄노동과 같

이 '여성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취업업훈련과정이이나 

창업을 위한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자체로 

성별화(gendered)된 노동과 성역할을 재생산한다는 비

판을 받게 된다[19-21]. 따라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프

로그램이 현재의여성에 대한 한정된 시장수요만 고려하

거나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못

할 경우 여성훈련과 취업이 일부 분야에 편중되거나 성

별 직종분리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고, 취업의지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여성들에게 다양

한 측면의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사후지원 시

스템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수요 및 경력단

절 여성의 조건을 반영한 직종 이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들의 재취업 분야를 확대할 수있는 시장개척 차원의 직

업훈련과정의 개설과 운영이 요구된다[22-25]. 그리고 

향후 여성들의 고용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

종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정보와 전망을제시하여 여성

들이 유망직종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

하고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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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서는 경

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재취업하고 있

는 직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들의 희망직종 

및 향후 재취업 기회가 높은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여 

그직종에 여성들이 진출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

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제9조, 제10조). 이에 따라 여

성부와 노동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촉

진하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특화 유망직업을 선정하

고, 해당 직업에 대한 직무 · 진입 방법 · 요구 자격 및 

능력 등의 직업정보를제공하고 있다[26-30]. 그리고 여

성인력개발기관 등의 기관에 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유망한 직업은 기존에 남성지배적인 직

업이어서 재진입이 다소 어렵더라도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사례가 있어서 향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전감

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기준으로 하여 [22-24] 연구 결과

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유망직업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여성지배적인 직업으로구성되어 있었다. 그

리고 대체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거나 자유직으로일

할 수 있는 직업, 결혼이민자도우미나 아동복지교사 등

의 정부기관 정책으로 생겨난 직업이 재취업 유망직업

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유망직업 선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의 수요나 경력단절 여성의 기대 및 요구를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에 선

정된 유망직업 이외에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

제·자유직 취업을 질적 수준이 낮은 노동시장으로 원활

하게 재진입할 수 있는 경력재개형 고용모델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유망직업을 선정하여 

이들이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성,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하고 시의성 있는 

유망직종을 발굴, 선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있다[30].

끝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망직업을 발굴하여 선정하

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선정된 유망직종에 대한 객관적

이고 정확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합리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경력단절여성들은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

로 하는 지원을 직업정보 제공으로꼽을 만큼 직업정보

에 대한 요구가 높다[25]. 또한 유망직종을직업훈련 프

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지원도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과정은일반과정보다 취업성과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요인으로 정부지원과정이 일반

과정에 비해 수강료의 부담이 없고, 교육내용의 충실도

가 높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과정에서 경쟁을 통하여 취

업의지가 높은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과정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프로

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여 교육생의 집중도와 만족도, 

취업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는 점, 직무소양 및 취업대

비 교육의 의무화, 취업상담을 통한 직업설계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지원 체제도 작용한다[11]. 이에 따라 경

력단절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의 선정 및 교육훈련 프로

그램의 설계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 지

원이 이루어진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

입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또한 여성의 대학진학률도 높아지고 석·박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수도 증가하면서 여성의 고학력화

와 고급인력화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노동시장으로부터 잦은 이탈

과 재진입을 반복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여

성의 노동은 단기적이고 단절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을 지적할 수 있다. 경력단절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

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들 중에서 취

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

의 경력단절 현상은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나는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로도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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